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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군청전주이가최근화순이용대체육관에서열린전국실업대항선수권대회에서서브를넣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배드민턴전국실업선수권

여자단식서이장미2-0격파

단체전이어두번째금메달

국가대표 전주이(24 화순군청)가배드민턴실

업선수권대회개인단식에서금메달을따냈다.

전주이는 최근 화순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2019전국실업대항선수권대회여자일반부개인단

식결승에서전북은행이장미를2-0으로꺾고정상

에올랐다.

전주이는지난 7일단체전에서전북은행을꺾고

팀창단(1996년) 이후첫메이저대회우승을이끌

어낸데이어이번까지두번째금메달을획득했다.

전주이는 32강전에서노다연(화성시청)을만나

첫세트를내줬지만, 역전승을거두며산뜻하게출

발했다.

이후 16강과 8강에서 변수인(MG새마을금고),

김호연(김천시청)을각각2-0으로따돌리고 국가

대표팀동료 이세연(KGC인삼공사)과 4강전에서

만났다. 이세연에게첫세트를따내고, 두 번째세

트를내준전주이는마지막 3세트세트에서 21-15,

신승을거두고결승에진출했다.

단체전 결승에서 만났던 전북은행의 이장미를

개인전결승에서다시만난전주이는다시한번2-

0(21-18, 21-16)으로 완파하고 마침표를 찍었

다.

전주이는 이번 대회 2관왕을 달성해 너무 기쁘

다며 아직까지전국체전에서메달이없었는데,이

번 대회 2관왕 달성의 여세를 몰아 오는 10월 제

100회전국체육대회에서반드시금메달을목에걸

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육상중거리유망주이재웅. /대한육상연맹제공

한국육상중거리유망주이재웅

28년만에1500ｍ고교신기록

육상중거리유망주이재웅(17 경북영동고)이28

년만에한국남자고교1500ｍ기록을바꿔놨다.

이재웅은지난13일일본시베쓰시육상경기장에

서열린 2019 호쿠렌디스턴스챌린지 3차대회남

자1500ｍ결선에서3분44초18로5위를차지했다.

대학일반부 선수들과 함께 뛰어 상위권에 오르지

는못했다.

순위보다기록에눈길이간다. 이재웅은 1991년

김순형이세운3분44초50의한국고교최고기록을

0.32초단축했다.

한국 남자 일반부 기록으로 시야를 넓혀도 이재

웅의3분44초18은전체8위다.

이재웅은2019시즌18세이하남자1500ｍ세계

4위,아시아1위에오르기도했다.

고교 2학년생인이재웅은가파르게기록을단축

하고있다.대한육상연맹은 1993년김순형이세운

한국 기록(3분38초60) 경신도 기대한다고 밝혔

다.

이재웅은 올해목표가남자1500ｍ고등학교부

별신기록(최고기록)수립이었다.목표를달성해서

기쁘다라며 한국신기록수립을목표로최선을다

하겠다라고말했다. /연합뉴스

호남대학교축구팀이 2019 KBSN제15회1,2학년대학축구연맹전에서준결승진출을확정한뒤

기념촬영하고있다. <호남대제공>

축구명가 호남대8번째전국제패도전

대학축구연맹전8강전서전주대2-0꺾고4강안착

축구명가 호남대학교가 2019 KBS N 제15

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준결승에 진출해 8

번째전국제패에나섰다.

호남대는지난13일강원도태백시고원구장에

서열린이번대회 8강전에서전주대를 2-0으로

꺾고4강에안착했다.

호남대는 이날 전반 3분 에 터진 FW 김완규

(축구학과 1년)의 첫 골과후반 30분 쐐기골에

힘입어전주대에완승을거뒀다.

호남대는 15일오후2시고원4구장에서KC대

를맞아준결승경기를갖는다.

호남대는1982년창단한이후통산일곱차례나

전국대회정상에올랐다.호남대는제72회전국체

전우승(1991년)을시작으로 1999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2001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2005

전국하계1 2학년대회, 2007험멜코리아배전국대

학축구대회, 2015 전국하계 1 2학년대회 우승,

2018제49회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등모두7회

에걸쳐전국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바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한 중바둑자존심박정환-커제18일맞대결

중국사오싱국제바둑대회초청전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 박정환

(26) 9단과커제(22) 9단이자존심대결을펼친

다.

박정환과 커제는 오는 18일 중국 저장성사오

싱시에서열리는 2019 중국사오싱국제바둑대

회국제초청전에서맞붙는다.

사오싱시는이번초청전에40만위안(약6800

만원)의우승상금을걸었다.준우승상금은15만

위안(약2500만원)이다.

박정환과커제는세계메이저대회타이틀을양

분하고있는최강의기사들이다.

박정환은지난해 1월 몽백합배와지난달춘란

배2개메이저세계대회의챔피언이다. 국수산맥

배(2018년7월),하세배(2019년2월),월드바둑

챔피언십(2019년 3월)까지 더하면 총 5개의 세

계대회타이틀을보유하고있다.

커제는 2017년 12월 신아오배, 2018년 12월

삼성화재배, 올해 1월바이링배 3개의메이저세

계대회우승컵을갖고있다.

통산메이저우승은커제가 7번, 박정환이 4번

으로커제가앞서있다.

그러나두선수상대전적에서는박정환이커제

에11승9패로앞선다.

세계대회 맞대결 전적은 8승 8패로 대등하다.

중국갑조리그에서는박정환이커제에 3승 1패를

기록중이다.

박정환은 호남바둑 계보를 잇고 있는 기사다.

그는서울에서자랐지만아버지와큰아버지가광

주토박이로사실상광주에뿌리를두고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연합뉴스

화순군청전주이 2관왕스매싱


